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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은 경주 출생으로,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다. 
한국의 산수화 전통과 현대 도시 풍경, 인간 군상을 결합한 회화로 
동양적 사유와 현대 감각을 아우른다. 1980년대 말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문명사회에서의 소외와 정체성을 고민하며 추상적 
풍경과 간결한 인물을 표현해 왔다. 캔버스를 접고 구기고 씻어낸 
화면은 우연성과 시간성을 품으며 동양 회화의 여백미와 서양 
추상의 물성을 통합한다. 그는 동양화의 원칙인 ‘골법용필(¨Õ(F-
)’—형태의 뼈대를 세우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필법—을 회화에 
응용하며 동양 조형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명상과 수행, 존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조형적 사유의 
여정이다. 화면을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이미지를 쌓기보다는 
지우며, 재현보다는 관계와 에너지에 집중해 시적 긴장감과 
깊이를 형성한다. 김영길의 회화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조용한 다리처럼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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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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